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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구 가정동 아파트 5개 단지 

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후보지로 선정
 - 건축규제 및 사업요건 완화, 빠른 인허가 절차 기대 -

- 인천시, 관계기관 협의 거쳐 주민 숙원 지원할 것 -

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5개 아파트 단지가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

역 후보지로 선정됐다. 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3일 국토교통부가 ‘3080+ 대도시권 주택

공급방안’을 통해 도입된 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 2차 후보지 

공모 결과 해당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. 

선정된 후보지인 가정동 5개 단지(동우1·2차,한성,현광,성광 1,134세

대)는 87년~92년에 준공된 30년 이상의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로 루

원시티 개발 당시 제외돼 섬처럼 고립됐다. 

입주민들은 그간 국토교통부·인천시·서구청에 민원을 접수하고, 

‘민간통합공모(7.23.~8.31.)’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낙후된 실정을 

알려왔으며, 인천시가 국토교통부·서구청과 더불어 다각도로 가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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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방식을 협의한 끝에 마침내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됐다. 

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(2종→3종), 대지경계선 이격 거

리 완화, 용적률 특례 등 건축규제와 사업요건이 완화되고 인허가 절

차도 빨라지게 된다. 

‘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’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

지를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

업의 경우 2만㎡까지 구역이 확대되고, 연접한 곳에서는 통합개발도 

가능하다. 

정이섭 주택정책과장은 “인천시는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

협의를 거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

계획이다”고 말했다. 

한편, 서구 가정동 5개 단지의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

은 지난 4월 부평 십정동 희망공원 서측지역 지정에 이어 두 번째로 

이뤄졌다. 

 


